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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태, 최태원 회장 지분이 쟁점!
채권은행, 보유 지분에 대해 현물출자 주문 … 하나-조흥은행은 반대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 지분 처리 문제가 SK글로벌 정상화 문제의 뜨거운 쟁점으

로 떠오르고 있다.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SK글로벌 정상화 용도로 출연한 사재인 만큼 자본 잠식분 해소에 써야 한다는 의견

이 우세한 가운데 최태원 회장 개인의 보증을 받아 둔 일부 은행이 거부하고 나서 SK글로벌 지원안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단에 따르면, SK글로벌의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해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등은 최태원 회장

이 보유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현물로 출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 은행들은 “최태원 회장 지분은 당초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 만큼 자본 잠식분 

메우기에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을 빼고는 모두 SK글로벌에 현물 출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 지분을 출자하면 채권단 전체의 손실분담 규모를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마치 특정 은행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담보로만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최태원 회장 지분은 채권단 공동의 이익으

로 귀속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주채권은행장인 김승유 하나은행장도 채권단 공동의 몫으로 활용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데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

했다.

금융계에서도 SK그룹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서 SK글로벌 정상화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일정 지

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과련 은행들은 현물 출자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SK글로벌 대출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개인의 보증을 받아둔 하나은행과 조흥은행 등 6개 은행은 

최태원 회장이 개인 보증을 선 대출에 대한 일종의 담보 성격이기 때문에 SK글로벌에 출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나 청산에 들어갔을 때 최태원 회장 지분에 대한 권리는 개인보증을 받아둔 은

행들에게 있다”며 “최태원 회장 지분은 개인 보증 부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인 만큼 채권단의 공동 이익

을 위해 SK글로벌에 출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개인보증을 선 6개 은행들만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나 법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 현물출자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채권단은 6월11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최태원 회장의 지분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칫 법정 싸움으로 비화돼 SK글로벌 정상화 지원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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